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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시장의 새로운 물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비약적 성장 거둬...

- 올해부터는 월 보수 268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부담금 10% 지원  

  국내 유일의 공적 퇴직급여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이 

빠른 외형적 성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로 퇴직연금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2022년 9월부터 가입을 시작한 푸른씨앗은 1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만 5천여 개 사업장, 7만 7천여 명의 근로자가 가입했고, 5천억 원이 적립

되어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 주고 있다.

  작년 푸른씨앗이 거둔 수익률 7%도 주목해 볼 만하다. 그동안 국내 퇴직

연금은 1~2%대의 수익률에 머물러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지속해서 받아왔다.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이라는 오명을 푸른씨앗이 

나서서 깨우고 있는 모양새다. 

  기존 퇴직연금이 원리금보장상품에 집중적으로 운용되어 수익률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반면, 푸른씨앗은 개별 기업이 납부한 부담금을 기금화

하여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동시에 안정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기금의 

수익률 향상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통계청 자료인 2022년도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

연금 도입률은 23.7%로 100인 이상 사업장의 88.5%에 비해 매우 낮아 

대·중소기업 간 노후 소득보장 격차가 여전히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30인 이하 사업장의 맞춤형 퇴직연금

제도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했고, 푸른씨앗이라는 브랜드명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전담 운영하면서 간편한 가입 절차, 재정지원과 수수료 면제, 

공적 자산운용 서비스 등의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도 푸른씨앗 확산을 위해 많은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사업주에게만 지원했던 지원금을 올해부터는 근로자에게도 지원되며, 올해 

가입하는 사업주는 4년간 수수료가 면제된다.

  가령 268만 원 미만 근로자 10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평균 

적립금이 2억 원이라고 한다면, 사업주에게는 3년간 총 8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수수료도 4년간 총 400만 원이 절감되는 혜택을 보게 된다. 그리고 

개별 근로자는 연간 26만 8천 원, 최대 3년간 총 80만 원 이상의 퇴직연금이 

근로자 퇴직 계좌에 추가 적립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

으로 노후 준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근로복지공단은 과감한 재정지원 

정책과 더불어 안정적인 운용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푸른씨앗은 근로자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조성·지원되며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661-0075) 또는 

푸른씨앗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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